
불소수지도료 수요위축“불안”
건축경기 둔화로 자연건조형 부진 … 9 5년 23.8% 신장 1 3 0 0톤

국내 불소수지도료시장이 9 5년 큰폭의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전망이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

다.

특히 자연건조형에서 자동차용과 분체용으로의 수요확대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등 고부가도료의 특

징인 고기능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95년 국내 불소수지도료 수요는 1 3 0 0

톤, 180억원으로 9 4년 1 0 5 0톤, 144억원에 비해 23.8% 신장

한 것으로 집계됐다. 이가운데 일반시멘트계열의 P C판넬

에 주로 사용되는 자연건조형은 전체의 1 0 . 0 %인 1 3 0톤에

그쳤으며, 1170톤은 대부분이 알루미늄 판넬과 창호에 사

용되는 가열건조형인 것으로 알려졌다.

그러나 이같은 수요증가 추세는 9 6년 들어서면서 건축경

기의 급격한 둔화에다 자연건조형에서의 부진한 신장률

로 크게 반전될 것이 확실시되는 등 시장전망이 매우 불

투명한 실정이다.

이에따라 9 6년 수요증가율이 5 %내외의 자연증가 정도에

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요시장의 침체가 기존 저가

범용도료인 아크릴, 우레탄, 에폭시도료 대체를 둔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특히 9 5년 하반기이후 불어닥친 가공기업들의 잇따른 부도사태는 이같은 시장예측을 가능케 하는

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.

실제 가열건조형에서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던 건설화학이 9 5년6월 주거래선인 세일공업과

동아산업의 연이은 부도로 1 8 %이상의 공급물량 감축이 불가피하는 등 전체외형의 위축을 가져왔으

며, 이같은 분위기는 9 6년들어 여타의 도장기업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.

9 5년실적 기준 기업별 시장점유현황을 보면, 고려화학이 5 0억원으로 전체 1 8 0억원 가운데 2 8 . 4 %를

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, 이어 조광페인트가 4 1억원 23.3%, 대한페인트 2 9억원 16.5%, 애경공업 2 7

억원 15.3%, 동주산업 2 0억원 11.4%, 건설화학 9억원 5.1% 순으로 나타났다.

불소수지도료는 도장방식으로 스프레이방식과 롤라코팅방식으로 나뉘며, 스프레이가 전체의 5 5 . 5 % ,

P C M도료에 주로 사용되는 롤라코팅이 4 5 . 5 %를 보이고 있다.

롤라코팅을 제외한 스프레이방식만 보면 조광페인트 28.0%, 고려화학 25.0%, 건설화학 15.0, 동주산

업 및 애경공업이 각각 14.0%, 대한페인트 4 . 0 %로 나타나 P C M도료가 주력인 대한페인트의 상대적

인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졌다.

불소수지도료 가격은 9 6년2월 현재 자연건조형이 K g당 3 5만~ 4 5만원, 가열건조형이 2 0만~ 2 3만원선

으로 9 5년동기대비 1 5 %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가격상승은 자연건조형에 들어가는 불소수지 C o p o l y m e r (공급원 A s a h i )가 K g당 2만2 0 0 0원, 가열건조

형에 사용되는 일반성형용(공급원 Atochem, Ausimont)이 1만8 0 0 0원으로 전년대비 1 5 %이상 상승한

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.

한편, 95년말 미국 M o r t o n과 기술제휴로 국내 스프레이업계에 완제품을 수입판매(자체수요 포함)하

고 있는 벽산은 불소수지도료 생산라인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나 수요 불황으로 적극적인 생

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<화학저널 1 9 9 6 / 3 / 1 8 >

불소수지도료시장점유현황( 1 9 9 5 )

고려화학
2 8 . 4 %

조광페인트
2 3 . 3 %

대한페인트
1 6 . 5 %

애경공업
1 5 . 3

동주산업
1 1 . 4 %

건설화학
5 . 1 %

(단위: 억원, %)




